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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자료

보도시점 2025. 12. 3.(수) 18:00 배포 2025. 12. 3.(수) 09:00

송미령 장관, 사과 저장‧입고 현장방문, 
12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경북 문경시 소재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 찾아 
사과 저장 상황 점검 및 현장 관계자 격려

 - 12월 사과 출하량은 3만 9천 톤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할 전망
 - 2025년산 사과 저장량(12월~7월 출하)은 23만 톤(전년 수준)으로 내년 

상반기 사과 수급상황 안정 전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3일(수) 오후, 경북 문경시 마성면 

소재 대경사과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2025년산 

사과 저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내년 설명절 및 상반기를 대비한 2025년산 사과의 선별‧저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경사과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를 찾은 송미령 장관은 올해 수확된 

사과의 선별‧저장 현장을 살펴보며, “11월에 착색 지연으로 시장에 출하하지 

못했던 물량이 12월에 출하되면서, 12월 사과 출하량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여 가격도 안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내년 상반기에도 

국민들께 사랑받는 대표 과일인 사과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안내한 서병진 대경사과원예농협 조합장은 “올해 우리 농협의 

사과 수매‧저장량은 전년 수준으로 순조롭게 입고되고 있다.”고 밝히며, 

“내년 상반기에도 정부의 사과 수급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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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사과 저장량*(12월~7월 출하)을 전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어, 저장 출하기의 사과 공급량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12월에도 전년 이상의 물량**이 출하될 것으로 보여 향후 

사과 수급 상황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사과 저장량 전망(KREI) : (’24) 229.5천톤 → (’25) 228.6천톤 (전년比 0.4%↓)

  ** 12월 사과 출하량 전망(KREI) : (’24) 38.5천톤 → (’25) 39.3천톤 (전년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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